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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간 약계현안논의를 위한 회장단 모임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4월 2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관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와 대한약사회 간의 회장단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3. 지금 정부는 쌍벌죄 등의 리베이트 척결방안마련은 도외시한체,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뚜렷한 근거와 원칙도 없이 신설된 약대는 그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 와중에 예정에 없던 증원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약사라는 직능 고유의 전문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약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약사회는 뚜렷한 해결방안이나 구체적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건약은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실무진과의 만남을 통해 시급한 약계현안에 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약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5.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